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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 안을 수립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종합일간
지 11개사 편집국 소속 언론인 124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
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은 성별과 연령, 결혼여부, 직급과 유의미하였
고, 정서적 탈진은 성별과 연령, 일요일 근무주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basis for smooth conduction of business for journalists 
by identifying the journalis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relevance of the physical symptoms and 
emotional exhaustion. The surveys were carried out from 2013 May 1 to August 31 and the subjects of the 
surveys were 124 journalists working in the editorial part of 11daily newspaper companies located in Seoul.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a T-test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A p value 0.05 was considered significant.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hysical symptoms depending on sex, age, marital status, and rank. In addition, emotional exhaustion was 
affected by gender, age and Sunday duty cycle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a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journalists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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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언론인은 정론직필의 정신을 바탕으로 매체 수용자들
에게 새로운 뉴스와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불편부당한 시각으로 비판기능을 다함으로
써 사회여론을 올바르게 형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
고 있다. 따라서 보도일선에서 활동하는 편집국 소속 언
론인은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타 매체와의 특
종과 속보경쟁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뉴스 중요도 분류와 
기사의 마감시간(Dead line)에 대한 중압감은 언론인을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7월 ‘미디어법(media law)’의 국회통과를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 -서울시 언론인을 중심으로-

6219

기점으로 시작된 신문과 방송의 겸업허용은 언론사간 보
도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 궁극적으로 보도의 일
선에 몸담고 있는 언론인은 더욱 강도 높은 직무에 노출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분석한 2012년판 언론산업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신문과 방
송, 인터넷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은 24,553명으
로 2010년 22,382명과 비교하여 9.7% 증가하였다. 언론
인의 숫자를 매체의 형태별로 분류해보면 신문이 1만
5,248명(1,438개사)으로 가장 많고, 방송 3,071명(45개
사), 인터넷 6,234명(1,338개사)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언론인의 규모는 2010년과 비교할 때 신문 5.3%, 방송 
16.9%, 인터넷매체가 18.2% 각각 증가한[1] 것이다.

편집국 소속 언론인은 직무의 성격상 항상 시간과 다
투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이 나타
날 수밖에 없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신체적 증상과 정
서적 탈진은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개
인적으로도 수명단축은 물론 삶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더욱 큰 심각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직업별 평균수명을 분석한 국내 연구결과
는 언론인의 삶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로 꼽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1개 직업군의 
평균수명은 종교인이 80세, 정치인은 75세인데 비해 언
론인은 67세로 연구대상 분석업종 중에서 가장 짧은 것
으로 나타났다[2]. 장기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스트레스와 피로, 이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
은 시시각각 뉴스의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언론인의 인
지능력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친다. 직무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3]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증가
할수록 우울증 발병확률이 높아진다[4]. 특히 정신적인 
상태를 부정적인 조건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어질 경우에는 생리적 기능의 원활한 수행까지 억제해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5]. 

그러나 기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취재 권
과 편집권 등 대부분 언론자유 신장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직무수행에 따른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언론인의 건강과 관련되는 
연구는 2003년 언론인의 규칙적인 운동수행이 스트레스 
극복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다[6]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 이후 서울소재 6
개 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인의 경우 정서적 측

면의 탈진정도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악화방지 및 개선[7]을 제안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은 언론인의 신체적 증상이
나 정서적 탈진은 간과하고 일정기간 운동효과만 측정했
거나, 정서적 측면은 다루면서도 신체적 증상에 대한 연
구는 없다는 점이다. 특히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이나 정서적 탈진에 대한 연구가 미흡
하다. 그 이유는 언론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주제의 성격상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
한 질문이 많아 답변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
체적 증상 및 정서적 탈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언
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그에 따른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언론인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그에 따른 신체적 증상이다. 그
리고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탈진과
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

상은 어떠한가?
셋째,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탈

진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2.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소
재 중앙 종합일간지 편집국 소속 언론인 124명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중앙 종합일간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분류기준[8]
에 따랐으며 연구대상자 124명의 표본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과 80% 검정력, 효과크기는 
중간지수 0.15로 지정하였다. 분석결과 최소 표본 수는 
92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는 124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1.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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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취지 및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한 
후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실시하였다. 점수부여 
방식은 Likert의 5점 척도로 신체적 증상의 경우 ‘전혀 없
었다(1점)’, ‘그렇지 않았던 편이다(2점)’, ‘그럴 때도 있
고 아닐 때도 있다(3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4점)’, ‘자
주 그렇다(5점)’로 하였고, 정서적 탈진은 ‘그렇지 않다(1
점)’, ‘보통이다(2점)’, ‘그렇다’(3점) 3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2.2 연구내용 및 변수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언론인의 직업 환경을 
묻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12문항과, 불면증과 심혈관장애, 
동통, 소화기장애, 청각장애 등 신체적 증상을 묻는 20문
항으로 구성을 하였다. 또 정서적 탈진은 개인성취감 결
여, 정서적 감정 소진, 가치의식 결여 등 22개 문항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측정항목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조사도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9] 문항을 수정 보완하
여 실시하였으며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종
교’, ‘직급’, ‘언론사 근무년수’, ‘소속부서’, ‘일요일 근무
주기’, ‘음주’와 ‘흡연’, ‘운동량’ 등 12개 항목을 측정하
였다. 연령은 ‘21세-30세’, ‘31-40세’, ‘41-50세’, ‘51-60
세’, ‘61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종교는 ‘불교’, ‘기독
교’, ‘천주교’ 등으로 구분하였다.

직급은 ‘기자’, ‘차장급’, ‘부장급’, ‘부국장급’, ‘국장급 
이상’으로, 언론사 근무년수는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으로, 소속부서는 ‘정
치부’, ‘경제부’, ‘사회부’, ‘산업부’, ‘문화관광체육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분류하였다. 일요일 근무주기는 
‘매주’, ‘격주’, ‘3주1회’, ‘1개월 이상 1회’로 하였고, 음
주는 ‘거의 안한다’, ‘주1회 이상’, ‘주2회 이상’, ‘주3회 
이상’, ‘거의 매일’로 분류하였다. 또 흡연은 ‘거의 피우
지 않는다’, ‘1일 반 갑 이하’, ‘1일 한 갑 이상’, ‘1일 두 
갑 이상’으로 나누었고, 운동량은 ‘일 2시간 이상’, ‘일 1
시간 이상’, ‘일 30분 이상’, ‘주 1회 이상’, ‘안한다’로 분
류하여 조사를 하였다.    

2.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 

조사도구는 김정인이 개발한 항목[10]을 수정 보완하
였다. 하부요인은 불면증, 심혈관장애, 동통, 소화기장애, 
청각장애 등 5개 군으로 분류해서 조사하였다. 불면증은 
6개 항목, 심혈관장애와 동통은 각각 5개 항목, 소화기장
애는 3개 항목, 청각장애는 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불면증은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자주 깬다’, ‘잠을 잔 
후에도 잔 것 같지 않다’, ‘잠을 청하기가 어렵다’, ‘꿈을 
자주 꾼다’ 등 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심혈관장애는 
‘심장이 마구 뛴다’, ‘가슴이 아프다’, ‘심장에 통증을 느
낀다’, ‘가슴이 답답하다’ 등 5개 증상으로 조사를 하였
다. 동통은 ‘어깨가 아프다’,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 소화기
장애는 ‘식후나 공복에 위가 쓰리다’, ‘식사 후에는 소화
가 잘 안된다’,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찬다’ 등 3개 증상
을, 청각장애는 ‘난청’ 여부를 묻는 단일 항목으로 조사
를 하였다.  

2.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탈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탈진의 측정지표는 
Maslach[11]의 Maslach Burnout Inventory(이하 MBI로 
약칭함)를 김정인이 번안한 항목[12]을 수정 보완하였다. 
세부설문은 개인성취감 결여 10개, 정서적 감정소진 9개, 
가치의식 결여 3개 등 총2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개인
성취감 결여여부를 묻는 항목은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
달리는 것 같다’, ‘업무는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업무로 인하여 기진맥진한 느낌이다’, ‘퇴근시간이 되면 
완전히 탈진한 느낌이다’ 등 10개로 하였다.

정서적 감정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은 ‘미래에 대
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기자라는 직종이 명예롭지 
않다’,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에 근무할지 불안하다’ 등 
9개로 구성하였다. 또 가치의식 결여여부를 판단하는 항
목은 ‘나는 감정적인 문제처리에 익숙하지 못하다’, ‘나
는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나의 
업무는 국익과는 관계가 없다’ 등 3가지로 조사를 하였다. 

2.3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통계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언론
인의 신체적 증상, 정서적 탈진 여부를 묻는 문항의 타당
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크
론바하 알파(Cronbach‘s α ) 계수로 판단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의 
대처방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 
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p<.05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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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N) Percentage(%)

Sex
Man 101 81.5

Woman 23 18.5

Age

21-30 8 6.5

31-40 50 40.3

41-50 39 31.5

51-60 26 21.0

61 More than 1 .8

Religion

Buddhists 26 21.0

Christian 22 17.7

Catholics 12 9.7

Not 64 51.6

Education University graduate 107 86.3

Graduate or higher 17 13.7

Marital

status

Married 92 74.2

Single 27 21.8

Weekend couples 5 4.0

Position

Reporter 65 52.4

Deputy General Manager 28 22.6

General Manager 16 12.9

Deputy Editor in Chief 10 8.1

Editor in Chief 5 4.0

Years

of work

5 years or less 18 14.5

6-10 27 21.8

11-15 32 25.8

16-20 31 25.0

More than 21 years 16 12.9

Departmen

t

Politics 27 21.8

Economy 20 16.1

Social Affairs 30 24.2

Industry 19 15.3

Cultural Tourism - Athletics 10 8.1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SME 
13 10.5

Public Reader - Photos 5 4.0

Sunday

duty cycle

Each week 25 20.2

Biweekly 59 47.6

Less than three weeks per 36 29.0

More than once in one 

month
4 3.2

Drinking

Almost not 19 15.3

Once a week 36 29.0

Twice a week 40 32.3

Three times a week 22 17.7

Almost every day 7 5.6

Smoking

All do not 71 57.3

Less than half a pack per 

day
31 25.0

Pack a day 17 13.7

More than two pack per day 5 4.0

Exercise

time

More than 2 hours a day 4 3.2

More taan an hour one day 20 16.1

30 minutes a day 22 17.7

At least once a week 33 26.6

Not 45 36.3

Total 124 100.0

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은 ‘남자’가 81.5%를 차지했고 연령은 ‘31-40세’가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었으
며 종교가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불교’가 가장 많았으
나 ‘기독교’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학력은 응
답자 모두 대졸 이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언론인이 고
학력 집단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기혼’이 74.2%이었고, 직
급별 전체 응답자의 규모는 ‘기자’, ‘차장급’, ‘부장급’ 등
의 순으로 많았다. 언론사 근무년수는 11년 이상이 과반
수를 넘었다. 

소속부서는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순이었으며, 
일요일 근무주기는 ‘격주’가 가장 많았고, ‘매주’라고 응
답한 사람도 20% 이상 차지하였다. 음주는 ‘주 2회’, ‘주 
1회’ 순이었다. 운동시간은 ‘안한다’가 가장 많았고, ‘주 
1회 이상’, ‘일 30분’ 순이었다. 이 분석결과는 언론인의 
일요일 근무주기와 음주행태, 운동량 등 평소의 생활습관
이 적정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열악하다는 것
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Table 1] Demographic factors

 ** p<.01, *** p<.001, Scheffe's test: a>b>c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과 연령, 종교, 결혼상태, 
직급, 언론사 근무년수에 따른 신체적 증상의 차이는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M=2.12)가 ‘여
자’(M=1.48)보다 신체적 증상이 더 심각하였으며
(t=5.409, p,,001), 연령은 ‘51세 이상’, ‘41-50세’,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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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Mean SD t/F p

Sex
Man 101 2.12 .72

5.409*** .000
Woman 23 1.48 .45

Age

Under the age of 40 58 1.48 b .47

51.552*** .00041-50 39 2.38 a .57

Over 51 years 27 2.56 a .62

Religion

Buddhists 26 2.31 a .81

4.062* .020Christian, Catholics 34 1.79 b .73

Not 64 1.99 ab .65

Education
University graduate 107 1.99 .73

-.336 .737
Graduate or higher 17 2.06 .69

Marriage
Married 97 2.17 .69

6.385*** .000
Singre 27 1.41 .50

Position

Reporter 65 1.67 c .65

23.795*** .000

Deputy General 

Manager
28 2.13 b .57

General Manager 

over
31 2.59 a .59

Years

of work

Less than 10 45 1.44 c .49

40.434*** .00011-15 32 2.05 b .62

More than 16 47 2.50 a .59

Department

Politics 27 2.25 .69

2.148 .079

Economy 20 2.13 .71

Social Affairs 30 1.84 .73

Industry 19 1.71 .66

Etc. 28 2.03 .74

Sunday

duty cycle

Each week 25 2.16 .76

3.060 .051
Biweekly 59 2.09 .73

Less than three 

weeks per
40 1.78 .65

Drinking

Almost not 19 1.83 .71

2.318 .079
Once a week 36 2.01 .65

Twice a week 40 2.22 .79

More than 3a week 29 1.80 .67

Smoking

Almost do not 71 1.94 .64

.501 .607
Pack a day or less 31 2.07 .81

More than one day a 

pack 
22 2.08 .87

Exercise

time

More than an hour 

one day
24 2.32 .70

2.271 .08430 minutes a day 22 2.05 .71

At least once a week 33 1.92 .78

Not 45 1.87 .67

Classification N
Insomnia

Cardiovascul

ar Disorders

Pain Digestive 

disorders
Dea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ex
man 101 2.60 1.04 1.63 .68 2.24 .89 1.98 .95 1.45 .87

woman 23 1.86 .78 1.17 .30 1.55 .56 1.29 .47 1.04 .21

t(p)
3.249**

(.001)

4.975***

(.000)

4.713***

(.000)

5.064***

(.000)

4.167***

(.000)

Age

Under age 

40
58 1.78 b .82 1.22 b .42 1.57 b .61 1.33 b .51 1.09 b .34

41-50 39 2.89 a .79 1.85 a .63 2.54 a .77 2.26 a .90 1.51ab .82

More than 

51  
27 3.32 a .76 1.82 a .76 2.66 a .87 2.38 a 1.06 1.78 a 1.19

F(p)
42.867***

(.000)

17.660***

(.000)

31.320***

(.000)

24.201***

(.000)

8.732***

(.000)

Religi Buddhists 26 2.85 a 1.03 1.89 a .80 2.38 .99 2.01 .93 1.73 a 1.04

이하’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증상이 심하였다. 
‘기혼자’(M=2.17)가 ‘미혼자’(M=1.41)보다 신체적 증상
이 더 심각하였고(t=6.385, p<.001), 직급은 ‘부장급 이
상’, ‘차장급’, ‘기자’ 순으로 부장급 이상 건강상태가 상
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근무년수는 ‘16
년 이상’, ‘11-15년’, ‘10년 이하’ 순으로 장기 근무한 언
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혼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는 것은 결혼 여부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보
다는 연령이 높고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Demographic differences in physical sympto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 p<.05, *** p<.001, Scheffe's test: a>b>c

3.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 하

위요인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 하위요인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불면증은 성별과 연
령, 종교, 결혼상태, 직급, 언론사 근무년수, 소속부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혈관 
장애는 성별과 연령, 종교, 결혼상태, 직급, 언론사 근무
년수, 소속부서에 따라 유의미하였다. 소화기 장애는 성
별과 연령, 결혼상태, 직급, 언론사 근무년수, 일요일 근
무주기에 따라 유의미했으며, 청각장 애는 성별과 연령, 
종교, 결혼상태, 직급, 언론사 근무년수, 음주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 심혈관 장애는 ‘남자’가 ‘여자’보다 심했으
며 직급은 ‘부장급 이상’, ‘차장급’, ‘기자’ 순이었고 일요
일 근무 주기별로는 ‘매주’ 근무자의 장애가 가장 심각하
였다.

동통은 ‘남자’가 ‘여자’보다 심하였고 연령상 41세 이
상 나이가 들수록 심각하였다. 근무년수별로는 ‘16년 이
상’, ‘11-15년’, ‘10년 이하’순으로 11년 이상 근무자가 심
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화기 장애역시 ‘남자’가 ‘여
자’보다 심했고 연령은 ‘51세 이상’, ‘41-50세, ‘40세 이
하’ 순으로 증상이 심하였다. 청각장애는 ‘남자’가 ‘여자’
보다 더 심했으며 연령상 51세 이상에서 심각하였다. 직
급은 ‘부장급 이상’, ‘차장급’, ‘기자’ 순으로 많았으며 언
론사 근무년수별로는 ‘16년 이상’ 근무자의 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체적 증상이 전반적으로 여자
보다는 남자에게 많이 나타난 분석결과는 같은 언론인이
라도 여자보다는 남자의 음주 및 흡연 비율이 높고, 정치
부나 사회부에 집중 배치되어 근무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t physical symptoms sub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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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hristian, 

Catholics
34 2.19 b 1.04 1.40 b .58 1.90 .82 1.67 .86 1.15 b .44

Not 64 2.45ab 1.00 1.49 b .57 2.12 .85 1.89 .94 1.34ab .80

F(p)
3.178*

(.045)

5.144**

(.007)
2.195(.116) 1.141(.323)

4.195*

(.017)

Educat

ion

University 

graduate
107 2.42 1.05 1.57 .66 2.11 .90 1.86 .93 1.35 .72

Graduate 

or higher
17 2.74 .90 1.44 .56 2.09 .77 1.84 .92 1.53 1.23

t(p) -1.168(.245) .772(.442) .086(.932) .056(.955) -.599(.557)

Marria

ge

Married 97 2.68 .96 1.63 .67 2.31 .87 2.03 .95 1.46 .88

Single 27 1.70 .95 1.24 .45 1.41 .51 1.21 .36 1.04 .19

t(p)
4.717***

(.000)

3.531**

(.001)

6.831***

(.000)

6.940***

(.000)

4.419***

(.000)

Positio

n

Reoprter 65 1.97 c .97 1.36 b .52 1.80 b .85 1.53 b .75 1.15 b .48

Deputy 

General 

Manager

28 2.66 b .80 1.66ab .66 2.21ab .66 1.93 b .69 1.43ab .79

General 

Manager 

over

31 3.31 a .70 1.85 a .76 2.68 a .84 2.47 a 1.10 1.77 a 1.15

F(p)
25.499***

(.000)

7.276**

(.001)

12.583***

(.000)

13.391***

(.000)

7.011**

(.001)

Years 

of 

work

Less than 

10 
45 1.70 c .83 1.23 b .44 1.53 b .65 1.28 c .48 1.04 b .21

11-15 32 2.51 b .92 1.51 b .56 2.26 a .80 1.86 b .73 1.53 a .88

More than 

16
47 3.17 a .74 1.88 a .72 2.57 a .83 2.40 a 1.04 1.57 a .99

F(p)
36.935***

(.000)

14.274***

(.000)

22.199***

(.000)

22.819***

(.000)

6.414**

(.002)

Departm

ent

Politics 27 2.93 1.05 1.64 .58 2.29 .85 2.06 1.05 1.63 .97

Econo

my
20 2.69 .97 1.54 .67 2.32 .90 1.87 .91 1.50 .83

Social 

Affairs
30 2.21 .97 1.55 .69 1.89 .97 1.74 .86 1.17 .38

Industry 19 2.03 1.03 1.21 .46 1.85 .66 1.89 1.02 1.11 .32

Etc. 28 2.43 .97 1.69 .71 2.20 .91 1.74 .82 1.43 1.07

F(p)
3.122*

(.018)
1.807(.132) 1.514(.202) .562(.691) 1.937(.109)

Sunday 

duty 

cycle

Each 

week
25 2.67 1.07 1.80 a .77 2.18 .93 1.92 .89 1.48 .87

Biweekl

y
59 2.58 1.03 1.55ab .62 2.18 .90 2.04 1.03 1.44 .88

Less 

than 

three 

weeks 

per

40 2.15 .97 1.39 b .57 1.96 .83 1.54 .67 1.20 .61

F(p) 2.792(.065)
3.177*

(.045)
.866(.423)

3.713*

(.027)
1.374(.257)

Drinking

Almost 

not
19 2.17 .97 1.48 .69 2.03 .85 1.61 .79 1.21 .54

Once a 

week
36 2.61 .98 1.53 .64 2.13 .85 1.69 .68 1.17 .38

Twice a 

week
40 2.70 1.06 1.65 .72 2.34 .95 2.17 1.05 1.65 1.05

More 

than 3 a 

week

29 2.15 1.03 1.47 .54 1.82 .78 1.79 1.01 1.34 .86

F(p) 2.441(.068) .534(.660) 2.094(.105) 2.496(.063)
2.778*

(.044)

Smoking

Almost 

do not
71 2.43 .90 1.51 .64 2.02 .82 1.78 .87 1.30 .64

Less 

than 

half a 

pack a 

day

31 2.54 1.20 1.53 .59 2.32 .95 1.88 .96 1.32 .65

More 

than 

one 

pack 

per day

22 2.47 1.21 1.69 .76 2.11 .96 2.05 1.04 1.68 1.29

F(p) .117(.890) .648(.525) 1.277(.283) .690(.504) 2.061(.132)

Exercise 

tine

More 

than an 

hour 

one day

24 2.91 .93 1.65 .81 2.48 .90 2.24 1.04 1.58 .93

30 

minutes 

a day

22 2.58 .96 1.53 .60 2.22 .93 1.70 .82 1.59 .91

At least 

once a 

week

33 2.31 1.16 1.51 .65 2.09 .80 1.70 .91 1.39 1.00

Not 2.28 .97 1.53 .59 1.88 .86 1.84 .88 1.13 .34

F(p) 45
2.385

(.073)
.248(.863) 2.601(.055) 1.953(.125) 2.535(.060)

 * p<.05, ** p<.01, *** p<.001, Scheffe's test: a>b>c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탈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탈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과 연령, 결혼상태, 직급, 언
론사 근무년수, 소속부서, 일요일 근무주기에 따른 정서
적 탈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M=2.34)가 ‘여자’ (M=1.95)보다 정서적 탈진 정도
가 심했으며(t=3.021, p<.01), 연령상 41세 이상의 정서적 
탈진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기혼자’(M=2.37)가 ‘미혼자’(M=1.89)보다 정서적 
탈진 정도가 심했으며(t=4.079, p<.001), 직급은 ‘부장급 
이상’, ‘차장급’, ‘기자’ 순으로 부장급 이상이 심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언론사 근무년수별로는 11년 이상 근무
자의 정서적 탈진 정도가 높았다. 소속부서는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산업부’ 등의 순으로 정치부 소속 언
론인의 탈진정도가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요일 근무주기는 ‘매주’, ‘격주’, ‘3주 1회 이하’ 순으로 
매주 근무자의 탈진 정도가 심하였다. 정치부 소속 언론
인의 정서적 탈진 정도가 다른 부서보다 심하게 나타난 
분석결과는 언론사 편집국의 부서별 근무강도와 취재환
경, 국내 정치문화의 단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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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

Emotional 

feeling 

exhausted

Lack of sense 

of worth

Mean SD Mean SD Mean SD

Sex
man 101 2.73 .77 2.03 .65 1.93 .80

woman 23 2.40 .82 1.45 .42 1.96 .81

t(p) 1.803(.074)
5.389***

(.000)
-.122(.903)

Age

Under age 

40
58 2.38 b .73 1.54 b .42 1.94 .83

41-50 39 3.05 a .76 2.35 a .65 2.06 .89

More than 

51 
27 2.72 ab .72 2.13 a .59 1.77 .55

F(p)
9.763***

(.000)

28.801***

(.000)
1.091(.339)

Religion

Buddhists 26 2.77 .83 2.17 .70 2.06 .71

Christian, 

Catholics
34 2.68 .86 1.78 .66 1.94 .90

Not 64 2.62 .73 1.90 .61 1.89 .78

F(p) .350(.705) 2.840(.062) .461(.632)

Education

University 

graduate
107 2.68 .81 1.89 .63 1.97 .83

Graduate or 

higher
17 2.61 .67 2.14 .75 1.75 .49

t(p) .320(.750) -1.449(.150) 1.076(.284)

Marriage
Married 97 2.78 .73 2.07 .62 1.90 .73

Single 27 2.27 .85 1.42 .47 2.06 1.00

t(p)
3.079**

(.003)

4.990***

(.000)
-.910(.364)

Position

Reporter 65 2.56 .81 1.67 b .56 2.02 .85

Deputy 

General 

Manager

28 2.78 .69 2.09 a .58 2.00 .83

General 

Manager 

over

31 2.79 .81 2.31 a .67 1.71 .61

F(p) 1.276(.283)
13.724***

(.000)
1.726(.182)

Years of 

work

Less than 

10 
45 2.33 b .78 1.47 b .41 1.98 .89

11-15 32 2.89 a .65 2.09 a .57 1.82 .56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ffer according to 

the emotional exhaustion

Classification N Mean SD t/F p

Sex
Man 101 2.34 .56

3.021** .003
Woman 23 1.95 .50

Age

Under the age of 40 58 1.98 b .47

20.963*** .00041-50 39 2.63 a .55

Over 51 years 27 2.35 a .46

Religion

Buddhists 26 2.43 .51

1.412 .248Christian, Catholics 34 2.21 .65

Not 64 2.23 .54

Education
University graduate 107 2.26 .57

-.268 .789
Graduate or higher 17 2.30 .55

Marriage
Married 97 2.37 .52

4.079*** .000
Single 27 1.89 .57

Position

Reporter 65 2.12 b .57

4.606* .012

Deputy General 

Manager
28 2.39 ab .48

General Manager 

over
31 2.45 a .56

Years of 

work

Less than 10 years 45 1.93 b .50

15.192*** .00011-15 32 2.42 a .45

More than 16 years 47 2.48 a .55

Departme

nt

Politics 27 2.50 a .60

3.953** .005

Economy 20 2.40 ab .51

Social Affairs 30 2.34 ab .66

Industry 19 2.08 ab .36

Etc. 28 2.00 b .45

Sunday 

duty cycle

Each week 25 2.57 a .54

9.295*** .000
Biweekly 59 2.32 a .56

Less than three 

weeks per
40 2.00 b .48

Drinking

Almost not 19 2.11 .54

1.281 .284
Once a week 36 2.23 .43

Twice a week 40 2.40 .64

More than 3a week 29 2.23 .61

Smoking

Almost do not 71 2.19 .49

2.082 .129

Less than half a pack 

a day
31 2.44 .71

More than one pack 

per day
22 2.26 .56

Exercise 

time

More than an hour 

one day
24 2.37 .54

.791 .50130 minutes a day 22 2.16 .52

At least once a week 33 2.33 .66

Not 45 2.21 .53

* p<.05, ** p<.01, *** p<.001, Scheffe's test: a>b>c

3.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탈진 하

위요인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탈진 하위요인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개인성취감 결여는 
연령과 결혼상태, 언론사 근무년수, 음주, 흡연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연령에 비해 ‘41-50세’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개인성취감 
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근무년수별로는 
11년 이상 근무자의 개인성취감 결여가 높았다. 소속부

서별로는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산업부’ 등의 순
으로 개인성취감 결여도가 높았다. 또 일요일 근무주기별
로는 ‘매주’, ‘격주’, ‘3주 1회 이하’ 순으로 매주 근무자
의 개인성취감 결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감정소진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으며, 
연령상 41세 이상의 정서적 감정소진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정서적 감정소진
이 더 높았으며 직급은 ‘부장급 이상’, ‘차장급’, ‘기자’ 
순으로 차장급 이상의 정서적 감정소진이 높았다. 언론사 
근무년수로는 11년 이상 근무자의 정서적 감정소진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남자이면
서 연령이 높고 일요일 근무주기가 잦을수록 정서적 탈
진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motional exhaustion 

sub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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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16
47 2.84 a .78 2.25 a .65 1.98 .85

F(p)
7.208**

(.001)

24.530***

(.000)
.447(.640)

Depart

ment

Politics 27 3.02 a .83 2.11 .63 1.91 .76

Economy 20 2.81 a .61 2.07 .69 2.00 .84

Social Affairs 30 2.93 a .83 1.78 .74 2.04 .86

Industry 19 2.46 ab .54 1.76 .49 1.74 .59

Etc. 28 2.09 b .59 1.92 .61 1.94 .88

F(p)
8.050***

(.000)
1.496(.208) .465(.761)

Sunda

y duty 

cycle

Each week 25 3.18 a .72 2.07 .73 2.03 .71

Biweekly 59 2.77 b .74 1.94 .65 1.92 .82

More than 3a 

week
40 2.20 c .64 1.81 .59 1.92 .83

F(p)
16.205***

(.000)
1.302(.276) .191(.827)

Drinki

ng

Almost not 19 2.46 .70 1.71 .65 2.14 .67

Once a week 36 2.68 .71 1.79 .49 2.09 .90

wice a week 40 2.83 .84 2.14 .74 1.73 .56

More than 3a 

week
29 2.58 .85 1.95 .64 1.90 .97

F(p) 1.125(.342)
2.815*

(.042)
1.801(.151)

Smoki

ng

Almost do not 71 2.66 .69 1.74 b .54 1.98 .80

Less than half 

a day
31 2.81 .96 2.20 a .75 1.90 .87

More than one 

day a pack 
22 2.50 .81

2.12 

ab 
.66 1.85 .72

F(p) .986(.376)
7.295**

(.001)
.270(.764)

Exerci

se 

time

More than an 

hour one day
24 2.79 .80 2.09 .62 1.79 .44

30 minutes a 

day
22 2.36 .71 2.03 .69 1.86 .87

At least once a 

week
33 2.81 .87 1.98 .75 1.79 .68

Not 2.65 .73 1.75 .54 2.16 .95

F(p) 45 1.691(.173) 1.965(.123) 1.965(.123)

 
 * p<.05, ** p<.01, *** p<.001, Scheffe's test: a>b>c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요일 근무주기로 ‘격주’가 과반수에 육박하였다. 
매주 근무자도 20%를 웃돌아 언론인의 휴일근무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백성규 
등[13]이 업무를 제외한 일반 생활만족도가 높을 경우에
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 유의미한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을 
위협하는 음주습관도 문제다. 이 의미는 과음주자가 그렇
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부정적인 건강상태를 보이고[14] 

긴장을 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경우 음주수
준이 높다[15]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
석된다. 특히 평상시 운동은 소홀한 상태에서 휴일근무 
강도가 높고 음주빈도까지 높은 이번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난 2010년 직업별 평균수명 연구에서 언론인의 수명이 
가장 낮은 국내 연구결과에 대한 일정부분의 의미를 나
타낸다.

둘째, 언론인의 신체적 증상은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여자보다는 남자면서 근무년수가 많고 직급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증상에 성별 차이가 나
는 것은 같은 언론인이라도 여자보다 남자의 근무강도가 
높고 잦은 음주 등 건강위해 요인에 노출될 빈도가 높다
는 것을 나타낸다. 직급이 높고 근무년수가 오래될수록 
신체적 증상이 많은 것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탈진이 신체적인 증상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태의 연
구결과[16]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이 분석결과는 매년 
언론인에게 실시되는 단발성 건강검진만으로는 건강유지
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
서 언론사의 예산과 공적자금 등을 이용해 언론인공제회 
설립을 추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극 검토할
만한 하다고 본다. 

셋째,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탈
진은 성별과 연령, 결혼상태, 직급, 근무년수, 일요일 근
무주기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성취감 
결여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았다. 이 의미는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고 근무년수가 많기 때문으로 나이
가 들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등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규칙적인 운동이 스트레스에 민감한 생리적 변인에
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언론인의 취재과정에서 자
신감을 극복하는데 현저하게 도움을 준다[17]는 연구결
과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언론인의 경우 지속적인 격무로 
인해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이 심하기 때문에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종합일간지에 근무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추후 방송과 인터넷, 지방지 등 각급 매체에서 활
동하고 있는 언론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번 언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
적 증상과 정서적 탈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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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자료 개발과 활용이 요구
된다.  

셋째, 언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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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뉴스컨텐츠 개발, IT융합 뉴미디어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
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
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컨텐츠 개발,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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